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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의 죽을핑 

주님께셔 까르치산 ;1 도(서헝) 

“주여 요한이 자 

기 제지들에게 기도 

를 가르친 것과같 

이 우리에게도가르 

쳐 주옵소서"(녹 11:1)라는 요청은 누기복음에만 기록되어 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 

로 예수님은 주기도’ 를 가르쳐 주셨다. 주기도의 결론은 ‘일용할 양식’ 을 구히는 

것과 ‘시험’ 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최고의 함정 

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 

t 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벤"(마 6:13).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진다. “한 사 

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룰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 

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라"(마 6:24). 

참 신자의 길에 세상적인 번영과 축복은 없다. 시험과 환난의 연속이다(벤전 

4:12 ; 행 20:19).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다. 따라서 주기도는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다. ‘일용할 양식’ 을 구하라는 구문을 통해서 짐작 

할 수 있듯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히는 것이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 

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명예와 영광 

에 관심을 쏟는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제지들은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때로는 시험도 함께 받았다(녹 

10:17, 11:14, 13:11~12， 22:2에. 그러나 그들은 일용할 양식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고 결국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녹 22 :3~4， 31).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특히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 

시라도깨어 말씀을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악에 빠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기에 영적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 없다(녹 8:13). 그래서 죄는 

없으셨지만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대녹 22:43~44).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그저 멀리서만 바라 

볼 뿐이었다(녹 23 :49). 그렇다면 시험의 때(계 3:1이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전히 내가 가진 무엇， 세상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경건 

한 신앙을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무지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내가 가진 그 무엇，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씨름 

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지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 

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엠 

6:12~13). 환난의 날이 점점 가끼어 오고 있다(막 13:19~20). 무엇을준비하고 있 

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답은 한 가지뿐이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외식과 

위선의 옷을 완전히 벗자.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울자. 바보가 되면 된다. 이 

때 성령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삶에 가득 채우신다. 내 실력이 아닌， 오직 주 

의은혜다.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깨벽 44))대써 상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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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움받은 피택자들의 모든 교육과 고시가 은혜 중 

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피택자들은 모든 성도가 기도한 대 

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정병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엠 4:16). 이번에 임직을 받는 모든 피택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십자가증인이 되도록 임직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딩후 2:15). 

*cf음 주일(24 일')， 2010년 제5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 갈릴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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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E PETER 
(60JBut Peter said, “Man, 1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rooster crowed. (61J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껴 how H e had told him, “Before a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62J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Luke 22:60-62) 

F or more than th 「ee 뻐s Peter walked and tal때 Wlt때sus 

Christ. He left his family and work to be with Jesus. He invested 

his life in Jesus because he believed He was the Messiah. He even 

confessed Jesus as the Son of God. In today’s Bible verses we find 

Peter denying his Master because his circumstances and 

surroundings had changed for the worse . Tough times had started 

and even harder ones were coming for all the disciples of Jesus . In 

the beginning of Christ’s ministry, the Jewish people loved Him, but 

as time passed the religious leaders became jealous and started 

hating Him. The high priests , scribes , and Pharisees eventually 

made the decision to kill Him. Of course, Jesus knew the polities of 

the situation . During His last supper, He told His disciples, “ 1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1 suffer" (Lk. 

22 :15). Jesus knew the cross was at hand . He ' even told His 

disciples that one of them was going to betray Him, “ But behold , 

the hand of the one betraying Me is with ,\l1 ine on the table"(Lk . 

22:21). What’s amazing is that Jesus warned Peter, also referred to 

as Simon , “ Simon, Simon, behold , Satan has demanded permission 

to sift you like wheat" (Lk. 22:31) . Peter told Jesus very boldly, 
"Lord , with You 1 am ready to go both to prison and to death!" (Lk 

22 :33). Jesus quickly told Peter, “ 1 say to you , Peter, the rooster will 

not crow today until you have denied three times that you know 

Me"(Lk. 22:34). Indeed, as Jesus prophesied , and as today’s Bible 

verses confirm , by the time the rooster crowed on that early 

morning Peter had denied Jesus three times. Peter turned out to be 

a great disciple, courageously spreading the gospel to others . What 

changed this denying disciple into such a dynamic Christian? 

Jesus' prayer changed Peter’s sou l. Jesus prayed for Peter, “ but 1 

have prayed for you ,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 and you , when 

once you have turned again , strengthen your brothers"(Lk. 22 :32) . It 

wasn ’ t Peter’s goodness , personality, or self-determination that 

changed him. Jesus prayed for Peter and God answered His prayer 

The Lord's prayer turned Peter into a very powerful disciple. It 

enabled Peter to take on the huge job of sharing the good news 

with others and encouraging them to hold on to their faith . Did you 

know that when you as a believer falter and fail and try to recover, 

Jesus prays for you? Jesus now intercedes for us in heaven ,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 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 

When Peter heard the sound of the rooster. he remembered what 

Jesus had told him. Someone asked him for the third time if he was 

connected to Jesus, and he said , ''''\l1 an , 1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 a rooster 

crowed" (Lk. 22:60). Peter hadjust hours before proclaimed his 

loyalty to Jesus, but when the tough time came, he denied Him 

Jesus ‘ specifically told him , not anyone else , that this was going to 

happen. What’s amazing is that the rooster crowed exactly at the 

right time! Not a moment too early or a moment too late , but this 

particular rooster crowed at the precise prophetic time. Obviously, 

there are a few good things we can say about the rooster. He is 

early to rise , and goes about his God-given task. He does his work 

without praise. He awakens sleepers with the good news of a new 

day, and he never tires with the same routine. God used a partic비ar 

rooster to bring Peter to repentance. His timely crowing reminded 

Peter of his promises to Jesus. His crowing also reminded Peter of 

the Lord ’s promises to him. Indeed, God works in mysterious ways. 

This small animal performed a mighty service . Sometimes it’s the 

little things that wake up your sou l. 
Jesus Christ’s powerful look at Peter changed his mi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 how He had told him, ‘ Before a rooster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Lk 

22:61-62). Can you imagine how much Jesus loved Peter? Do you 

realize how much Jesus loves you? With all the terrible things 

happening to Him, Jesus still loved , cared , and was concerned 

about Peter. We can only speculate about the look that Jesus gave 

Peter. Was it a look of rebuke, pity, or perhaps grief? No matter the 

type of facial expression , we know it was powerfu l. The heart of 

Jesus was communicated to His beloved disciple through a look. It 

was His look that broke Peter’s heart and sent him crying . Jesus' 

look penetrated so deeply to cause Peter to confess his wrong­

doings and repen t. Peter was down that denying day but he wasnot 

ou t. The love of Christ drove him back and gave him wonderf비 

hope. 

My dear friends, God met Peter as he was and made him what he 

pught to be , and He wants to do the same for you and me . Even if 

you fail Him, He still loves you. Jesus prays for you because He 

loves you so much . His precise timing for all the things happening in 

your life is trustworthy. Although Hi.s eyes watch over you carefully, 



주간충연 

제자 버l드로 

(6이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주께서 돌이쳐 베므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60"'62) 
갱생판옥사 

λF 년이 넘게 베드로는예수그리스도와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는예수님 정확한순간의 닭울음소리가베드로의 심령을변화시켰습니다 닭옮소리를들 

D 을 따르기 위해 가족과 일터를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번 

믿었기에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째로-그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이 사림아 나는 

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환경과 상황이 네가 히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녹 22:6이. 

점점 더 불리해지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의 시간이 시작되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충성을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시 

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더 힘겨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간이 오자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에게 그런 일이 

사역 초기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 지도자 있을 것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바로 그 순간에 정확히 울었다는 시실 

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닭은 1분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예수님께서 예언 

결국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상황을 알고 계셨 하셨던 정확한 그 시간에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탑에게서 본받F아야 할 점들이 몇 

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가지 있습니다. 이 수밝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했습니다.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녹 22:15). 예수님은 십자가 수밝은 아무런 칭찬이 없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나다. 또 새로운 하루의 시 

를질 때가가쩨 왔다는사실을아셨습니다. 주님은제자들중에 한명이 자신을배 

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녹 22:21).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시면서 그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 

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녹 22:31). 그러나 베드로는 매우 담대하게 예수님께 말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녹 

22:33).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 

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녹 22:34). 시실， 예수님 

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 이른 아침에 

작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 

되는 일에 대해 한 번도 싫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수밝을 사용해 베 

드로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때 맞춘 수밝의 울음소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보잘 것 없는 동물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 

은 바로 이 작은 것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눈길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닭이 울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후에 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대한 사도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번 니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녹 22:61~6잉. 

제지를 이처럼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나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 

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녹 22:32).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선함 

이나 인격， 자발적인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송}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베드로를 능력 있 

는 제자로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인해 베드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 

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 

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려고 애쓸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깅f가는 자들 

을 온전히 구원챔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햄 

이라!' (히 7:2잉. 사탄은 항상 모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유혹 

당했을 때 그를 걱정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 

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 염려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 

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요 17:20). 예수님은 시 
험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시험과 

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 후 다른 이 

들을 굳게 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못 박 

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시간의 베드로 

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험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링하시고， 돌보시고， 염려히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베드로를 바 

라보셨던 예수님의 눈길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눈길에 담긴 것은 비 

난이나동정， 아니면 깊은슬픔이었을까요?그것이 어떤 것이든간에 강력한힘을가 

지고 있었음에는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음이 그 눈길을 통해 사랑히는 

제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팩l 하고 그를 통곡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그의 잘못 

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던 날 무너졌지만 완전 

히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다시 되돌려 놓았고 놀라운 소 

망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만나 주셨고 그를 놀랍게 변화 

시키셨습니다. 주님은여러분과저에게도동일한일을행하기 원히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실망시킬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햄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눈이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켜볼지라도 베드로가 그랬듯이 지금 여러분은 그 

것을알수없습니다. 그러나하나님은그의 말씀과성령을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약성경의 베드로전후서 

를 연이어 기록하면서 예수님과그의 십자가를강조했습니다. 그는우리에게 권변하 

며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 

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지를 찾나니"(벤전 5:6~8)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놓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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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볍혼}차 
(누1t북음 17:11-19) 

예수님은 한 영흔의 소중함(녹 17: 1~6)을 일깨우신 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가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르셨다 “예수께 

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미을에 들어 

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녹 17:11~12) ，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기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 

시했으며，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천시받는 사람 

들은 나병환지들이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과 분리된 이들의 유일한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병환자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끔찍한 질병을 안고 사는 나병환자보다 더 무서운 죄를 안고 사는 영적 나병환자들인 

우리에게주시는말씀을듣자 . 

• 나병환자와 그리스도는 다른 방향에서부터 온다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나병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 

(녹 17:12), 예수님과 나병환지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진 
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 

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향이 아닌 우리의 방헝:을 고수한다. 가 

장기뻐해야할부활의 아침에 슬픔과근심으로 빈 무덤을향해 가던 여인들처럼 말이 

다(마 28:1),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다(마 28:9 
; 막 5:2), 예수님은 병들어 철저히 소외받고 가난한 지들을 찾아 가서 만나 주신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 

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예수님과 함 

께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가 병들어 약해지는 이유는 나의 것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게 없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향，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 있어 

야한다 

• 나병완자는 죄를 표현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멀리 서서 보던 나병환자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 선 

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녹 17:13), 나병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해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녹 17:14),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지만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치유를 받은 사 

람은 유대인이 아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녹 4:2η.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나병에 걸린 환X띔을 고땀셨다짜 8:2, 10:8, 11:4~5 ; 막 1:42),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한 에다.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을 치료하신 예수 

님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나병은 우리의 죄를 표현 

한다.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분은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놀라운은혜를 입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의 반응은 나병을 치유 받은 9명의 환지들과 비슷하다. 

10명 중 9명은 깨끗함을 받은 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알리는 데 분주했다. 결 

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1명뿐이었다(녹 

17: 15~16) ，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셨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아흡은어디 있느냐’(녹17:17)， 

• 나음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가 

나병을 치유 받은 10명 중 9명은 나음을 확인 받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녔t다. 아마 

도 이들은 대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며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1명의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 

라 영원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러 돌아옹 자가 없느냐’(녹 17: 18)고 말씀하신 뒤 더욱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하셨 

다. “일어나가라네 믿음이 너를구원하였느니라!' (녹17:19) ， 나음을받은자들의 삶은 

명백히 두 갈래로 갈리었다， 9명이 속한 한 부류는 세상이었고， 1명의 이방인이 속한 

부류는천국이었다. 이 둘중에 우리의 삶은어디에 속해 있는가?우리가예수님을 만 

나 거듭났다면 빛 가운데 행하며 자라야 한다(요일 1: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계속 화목하며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골 n3~14， 20 ; 웹 4:16), 나의 생 
각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청결해진다. ‘미음이 청결한 지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나병은 우리의 죄를 상정한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병환자가 되어 영원 

토록 비참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예수의 피’ 가 없다면 우리의 깨끗함은 얼마 

가지 않을것이다. 예수님을만나구원의 기회가있었음에도그기회를 놓쳐버린 9명 

의 나병환자처럼 말이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완전히 ‘나의 삶’ 이 사라짐으로 ‘그 

리스도의 삶 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로 가까이 니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히옵소서아멘. 

십자가의길 

。괴 ^i 「 를 Paradox 
〔대중의 여/기l像劇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ξl리라고 인정도/는 것에 반하는 실 

또는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나 질 응미하여보면 진리인 실 패러독스.J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탄은 우리의 귀 

에 대고 속삭인다. 이것은 분명 거짓이다. 그럼에도 많은 신지들이 이 속 

임수에 아무 거리낌 없이 속는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송}지 않고， 세상 
의 권위 아래에 주님의 말씀을 두려고 한다. 그래야만 세%에서 성공하고 

천국에도 갈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다. 십자가의 참혹한 패배를 통해 거룩한 하 

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고， 실패를 통해 숭리를 얻게 되고， 째어짐으로 나 

음을 얻게 되고， 나를 잃어버림으로 니를 찾게 된다. 세상의 목표는 획득 

하고， 증가시키고， 성취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가치나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른 부르심에 있다. 역 

설이다. 

십자가는 째지고 벼우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없을 때， 그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틀과능욕과 궁핍과빅해와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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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서 O~ 
L. L. 경쟁자， 

I 
T 자매의 선교 이야기 

교큐슨 다르지만， 새가족앙육부 교사로 심기연서 17교큐인 선생님의 권유로 17.iiJ. 큐 μ 팀과 양께 선교를 다녁온 두 차매가 있다. 

권혜진과 김수 el， 이 둘은 징연l부에서 양께 양육받고 심기연서 

교사양잉부 과정도 같이 수료안 뒤 새가종앙육부 교사로 봉사아는 등 공동짐이 많다 

맏음에 있어서는 누가 더 상다고 할 수 없을 킹도로 양상 블f씀을 사모하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특 σl나 더 닮아있슨데， 

이번 선교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남들에 비해 두 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얀다. 

두 차매의 선교 이야기 족으로 들어가 보자l 

1. 이번 선교를 다녁오연서 서로의 선도 모습을 보며 느낀 접 
이 었다연? 

깅수인(O{아 수얀) - 선교기간 웅에 선도사역을 아며 혜진이는 매 

운간 느낀 접과 추님 의 인도아십을 이야기 해 주었고 모든 상 

왕을 감사oH 였다 그련 간응들을 들을 때마다 매순간 추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구라는 생각을 였다 

권혜진t이아 예진) - 냐는 처음 사람을 대앙 때 머뭇머뭇었는데 ， 

수인이가 적곡적으로 선도아는 모습을 보연서 냐도 같이 적극 
석으로 전도아게 되었다 둘 다 이번 선교사역을 아연서 땀을 
엄성 을렸는데 ， 불평없이 기쁨으로 명명 쏟아지는 땀을 닦으 
며 선교발 수 있었다 

2 다녁온 지역에 대안 선교 상왕을 이야기애 준다연 ? 

수'?.' - 베트남은 공안의 눈을 띠해 선도를 애야 아고 ， 연지인이 

신고를 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순간 낀상아며 선도쨌다 그렇 
기 때문에 마을마다 오랜 시간 머물지 못아고 빠른 시간에 복 

음을 선아고 이동을 해야 였다 
야l킨 - 다녁온 지역은 복음을 전아기 어려워 선도치를 가지고 

갈 수 없는데다가 언어준비를 아무리 해도 잘 알아듣지 못안다 

고 들었다 그러나 선교치에 갔을 때 복음을 들을 영온과 가성 

을 예비어 주섰고， 복음을 듣고 영접아는 은혀|를 어락OH 주섰 

다， 지역적으로 전도아기가 열악안 상왕이라는 생각에 기도의 

끈을 농지 않고， 성령님의 강안 인도아심을 바라며 열십이 복 
음을 전였다 ， 

J. 이번 선교의 특별안 섭이 있다면 ? 

수인 - 모든 것을 하냐님께서 계왼아시고 그 계 팩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냐는 그 구원계왼에 도구 

일 뿐，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말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그 여호도i O L. 己 를 

을 알게 하셔서 선교기간에 어떤 상왕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다 그래서 가사아파 떳아아 가우데서 기쁘게 사여아 수 o L..디 l 

있었다 

어1~.' - 30대부터 7。대까지 다양안 연령대의 남자심사님 5분 

과 권사님 , 심사님 b분。1 암께였다 3분의 조상님을 웅심으로 

일사분란아게 팀멸로 사역을 신앵었는데， 우리는 젊은 성년들 

이 인아고 인느 꾸에서도 나이드 아주머니듬이 모여 인느 구에 “‘ ' L ' ' c . - . ).“、 <

서도 자연스렵게 다가가 복음을 선힐 수 있었다. 

4. 선교준비나 선교지에서 t|안 선구끼리 같이 아연 더 좋은 

접은? 

수인 - 선교를 준비하연서 임들거냐 지질 때도 있는데 서로를 

위애 기도암 수 있다는 것이 좋다 또 선교지에서는 서로의 부 

족안 섭을 보완해 추고， 대와를 통애서 영석 진상감을 늦주지 

않도록 수시로 격려아며 선교에 더욱 집웅알 수 있는 상섭이 

있다 

에킨 - 선교준비와 선교지에서 세밀아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의 

사랑과 은혀|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5 자신이 생각아는 선교는 우엇인지 ? 

수인 - 하냐님께서 기뻐아시는 것이며， 하냐님의 구원계왼에 

내가 도구로 사용됨으로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자리 

에지 - 이벼 서교를 롯애서 서교느 오저이 아냐닌이 아시느 건인 
LL-cU L - LLL' '[J 'L)、‘」

을 알게 되었다 선교는 추께서 계역아시고 l 선이 이루시고 이 

미 승리아심을 성도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임을 째닫게 되었다 

b. 이번 선교를 하연서 아쉬웠던 접은? 

%l - 선교지 상왕상 어린이들을 많이 만났지만， 암께 얀양을 

사랑안다면 

하거나 복음을 자유옵게 전아지 못쨌던 접이다 

혜진 - 아쥐운 섬은 었다 처음부터 내가 하기보다 추께서 아심 

을 고백아며 기도에 더욱 집웅쨌던 것 같다. 기도암으로 내가 

일아기보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모든 영광은 아냐님의 것임을 고백안다. 

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얀 마디 

수인 - 선교 떠냐기 선 냐의 걱성과 달리 하냐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애 농으시고， 때마다 돕는 자들을 보내시어 그 땅 가운데 

성영님이 영하십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였다 

혜진 - 선교 평가외 때 담원들의 고맥에 빠지지 않았던 고백은 

예수님으로 인애 앵복안 선교였다는 것이다 l기도로 무장하 

고 성명따랴 선교아자 l 낮에는 복음선따 ， 밤에는 영적무상!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 분련과 선교사역을 통해 

외졌던 구호와 같이 예수님 안 분으로 앵복에 넘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취재 ·오님구 기자 

지난 주에 도착안선교텀 (l 개 텀) 

기 간 

10월 6일(수) - 1 0월 14일(목) 

예수님을 만나 여저 。，

EI Af 
디 。

닝 }조처 
-， Oc므 

부자들로 

나는 주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예비해 주신 영흔들을 주님이 뜻한 곳， 주님이 원 

하는 시간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안에게 쫓기느라 전도지도 폐기해야 

했고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피신해야 했지만，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 주님을 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아벤”을 외치며 영접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여전히 주님이 사랑 
하시는 이 나라의 밝은 앞날이 기대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X까 없이 어찌 들으리 

요끼롬 10: 14),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기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선교를 해야 하 
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또 한다. 아무리 깊 
이 또는 짧게 생각해도 ‘예수님， 오직 십자가 복음인데 네 것 
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는 음성을 들려주신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은 대로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죽어야만 우리 주님 

이 사실 수 있는 것， 그것뿐이다. 나 자신을 보면 세상적으로 

살면서 더럽고 추한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죄 

인의 모습 그대로다. 그럼에도 쓰시려고 회개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뀌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 

하게 하신다. 

우리는 떠날 때부터 힘들었던 팀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영성훈련을 4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겪은 시힘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역경 속에서 사용하시려고 영적으 

로 부족한 우리를 많이 훈련하셨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곳 

은 선교가 필요한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어 우리를 보내신 그 

곳이 우리가 그 영흔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 많 

은 영적훈련을 받아 도전해야 하는 영적 

싸움터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지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점검 

해 봅니다. 

강태연(집사， 4교구) 

선교지에서 영흔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떠오른 
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마주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 

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분명히 그들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아벤”으로 답한 그들 
의 입술의 고백을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 영적 부자들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들의 어눌한 입술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전할 수 없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영원 

토록 살아 계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한다. 

김세항(권사， 1 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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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에 초등2부에 

서는 얼차고 즐귀 

운 "H힌구 초청잔 

치까 열렸다. tJHl견 

앗는 앵샤로 그냥 

밍밍하께 7'1 나철 

수도않는 전도 프 

로그랭에서탤피하 

주간중현 

간훌과 나눔 

제 1 120호 

진또다른쟁문인 

”전도힐때까장띨 

요한 껏온 무엇일 

까 ?" 에 대해서는 

"ìl 도와 멍옴l 용 

ìl"를 팝댔다， 그 

중 ìl타의견인”설 

득력”을 포힘하{ 

”나항 갑이 교호j까 

자"라고멜할수잇 

는 ’용 ìl' 는 전도 

시어| 띨수 사항이 

여 교샤틀의 성극과 깊이 있는 멜씀 선포， 생명올 울리는 한양어| 션업반인 얼매 라는 앵-q을 하고 일었다. 

반의 훨약까지 더해재 뭇 좌온 시간으로 꾸며웠다. 이재! 막 익온 옐tJHì~ 또 다 

른 얼tJH를 맺올 수 잊었던 감동의 샤연올 알아보ìl 위해 잔치를 끝내고 얼tJH과 

교사와 학생들이 한 7'~리어| 뭉꼈다. 

얼tJH1 반 정혀|리 선생닝은 "01 번이| 학생들이 "H힌구 초청잔치이l 입하는 태도 

나그들의 생과을알아보ìl 위해모두모여 이야끼해본뀔과，어른들보다믿음 

이 더 종온 껏 갑있다”면서 ”전도벌은 "H천구틀도 이미 여|수념올 알고 없어 7삼 

짝 놀합다”고 멜했다. 이제| 막 익은 새로운 얼매들이 젠도를 힐때 천구들이|께 

예수님을 R서1'0 1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삐끼다. 얼매과장 갱영획 선앵닝은 "시{천 

구 초청잔치 며{ 전도를 한 한구들도 퀴하7'1 만， 뀔빌올 맺7'1 못했을지라도 끼도 

하면서 준비한 모든 천구틀도 칭한을 벌아야 한다”벼 잔치란 참여하는 모든 하 

”자| 얼tJH과 모두 모여 보세요， 우리 전도 목표는 몇 명이었죠?" 얼tJH과 선냉 

님의 철문이l 아이들온 "무한대요 1"라고 익날스렵께 E냥한다. 한국외국민학교이| 

다니는 한번이는 이번 전도까 무척이나 쉬웠다고 했다. 그 이유는 ”교획이1 ì~면 

정멜 종은 천구들이 맙다. 여|수닝을 멀ìl 때문에 엄성이 곱다， 목샤닝이 재미앗 

께 멜씀해 주선다" 등 벚 마디만 뀐냈는더l도 갑온 학교 천구 김진서가 운순δ| 

따리오더란다. 초1 7' 1 훈 학앵도 마한까7'1로 이번 전도까 아주 쉬웠다고 하는뎌1， 

""H힌구 초청잔치까 힌구들이 여|수념올 믿꺼l 하는 꺼| 목적인만큼 주닝이 미리 

전도힐 천구를 보내 주샌 껏 갑다”면서 장난ìl어린 미소를 띠었다. 

들이 즐겁고 ìl뼈야한다는샤날을다시 주7'1 시팎 주었다， 

전도의 숫자는 그렁께 중요한 껏이 아니다. 그리고， 교힐를 오래 다닌 경혐의 

유무까 전도어| 큰 영양올 미 1:: 1 는 껏도 아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7'1 

못 얻든지 주념이 작정하씬 한 영본을 만나께 하It:놀라고 ìl도하고 술수한 믿옴 

과 담대한 용ìl를 까지고 전도하면 펀다. 얼매과도 천도하는뎌1 ， 나도 하께 해닿 

라고 댁|를 쓰는 껏올 주넙온 오히려 ìl뻐하날7'1도 이런 얼엄이라면 조금은 

욕샘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 "젠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명하선 대로 내께 

멀ìl션 껏이라II(띨 1 :3). 

얼tJH과 학생들 모두에께 물었다전도는 어려운까요?" 생생 외로 80% 이상 

이 ”아주 월다”고 용댐했다. 그 동안 전도는 어렵고 마음어| 점이 된다는 어른들 

의 시과과는 생반된 뀔과. 와{ 여l수념온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갑온 7'~들의 껏이라 

고했는7'1 이해까까는부분이다. 전도에않어 나의 앵작을버리고여|수넙깨l 술 

순하께 의7'1하는 믿옵이 곧 성공의 얼쇠이끼 때문이다l 이와 강온 맥락에서 던 취재 • 임동현 기자 사진 , 정경모 기자 

커l 수 그근I 스도를 ;렌하는 껏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과는 달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침을 뱉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지극한 그 사 

랑!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 

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의 고난과 주님이 

십재}에서 당하신 고노F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과연 주님께 

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느k게 견줄 수 있을까?’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나 나름대로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정을 부랄 수 

도 없는 일인데 그간 내 고느때l 눈이 어두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나 자신과 그런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관계 맺은 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 

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를 모르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흔들을 생각하며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주의 사료k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또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으로부 

터 저를 건져 주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 

다. 제게 예수님은 저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 

도 제게 주목하시며 훈계하여 주시는(시 32:8)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 

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밝히 보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늘 내 요k게 생수의 강 같이 흘러 넘칠 줄을 믿습 

니다. 

김옥자(권사， 18교구) 

jL 끽 수 납 만 님t 2t봅 Ll t:t 
오 주님! 변함 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는 밍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연약하고 밍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지한 죄인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풀 한 포기라도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을 잘 몰랐던 잠자고 있는 남편도，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료L들도 얼마나 불쌍한지요. 은혜 

가 충만한 그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사료띨해l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거리에 

나가 살아 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죠똥하였습니다. 이전에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던 제 성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기쁘고， 매순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노}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직분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문제 등등.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주님은 어려워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연약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노F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참 의미를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 

나 고난 중에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며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 

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고 하나 여전히 무지한 나의 모습은 

죄에 속한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전에 기뻐 감사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던 모습은 사 

라지고 그저 구경꾼으로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 이런 
나의 연약효써l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 

다. 주님은 무지하고 연ι댄} 자를 질그릇처럼 만들어 강하게 하시고， 언제나 날 사랑하사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저에게 능력 주시며 회복시키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을믿고기도드립니다. 

박옥희(집사， 15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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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지기훈련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아고 계신가요? 

A 추제 말씀인 요안복음 17장 2니절을 묵상아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들은 

앙상 성도님들이 교외에서 신령파 진성으로 예배를 드렬 수 있도록 도우며 섭기는 

자세로 임앙니다 문찍안수징).; 

Q 예배위원을 아연서 어떤 은예가 있었나요 ? 

A. 주님이 주신 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몽사마고 있습니다 무익안 옹이 마땅이 

알 임을 알 뿐잉니다. 이름도 없이 ， 빚도 없이 몽사암에 기쁜 마음으로 임아고 있 

습니다 어반신싼짚사 

Q 정지기훈변을 앞두고 성도님들께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예배가 시작된 우에는 교구별로 작석아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러 교구로 잦아가 

시는 분이 많은데 예배위원의 안내에 따라 앞자리부터 재임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가급석 대웅교통을 이용애 주시고 웅식자들은 반드시 제2교육핀 지아추자상을 

이용。H .주십시오. 박영선안수짚사 

A. 성도님들은 정지기운련 의 주제와 성정 본문을 미리 묵상아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성지기운련 시 안내위원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된 예배 상소 외어I 1 ， 2증 또는 지아의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삼가 주십시 

오 부득이안 사성으로 성지기훈련에 조금 늦게 삼석아시는 성도님께서는 갈릴리 

올 및 여러 예배 장소가 개방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라며 노약자를 위아여 예배 

심 뒤면 ， 즉 13교구 자리와 에바다부 자리는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 집외 웅 완자 

발생 시에는 손을 들어 요애 주시기 바랍니다 어만신 '?t.수짙사 

A. 어린 자녁들파 맘께 예배를 드러실 성도님은 영아부실과 베다니몽을 이용OH 추시 

기 바랍니다‘ 성지기훈련 시 어린이가 간식을 먹는 것을 삼가 주시되 어셉 수 없는 

경우에는 먹고 난 우 꼭 깨끗아게 지워 추시기 바랍니다 장은의권).; 

취재 한렁이 기자 

주간중현 2010년 10월 17일 @ 

혐지기훌련 좌석 

본당 1 흉좌석배치 몬당 2 . 3흉 좌석배치 

G그 

머 
쇼11앓 11콰 11했11끓 II ~~ 

잃 11잃 11싫 11쇼 11쇼 11싫 

콰 11펴 11봐 11끊 1 1짧 II ~~ 

편펄 돼
 폐
 디 

돼
 꽤
 
] 

~~ II펴 11봐 11잃 11콰 II ~~ 

안내 
• 이번 주 와요일 기도원 집호1 ， 수요성경공부 · 충연전도대원푼련 및 금요구역여빼는 
쉽니다 단， 금요일 기도원 집호|는 정상적으로 진앵됩니다 

• 청지기푼련 시 부를 ξ~J을 미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앙식( ‘충현찬양곡집’ 

이하 충찬 37징)) <주기도(충찬 70징)) <거룩해|대충찬 2장)) (주의 영맹활!75장)) 

〈효반한 새벽(충찬 76장))(오! 주여 재|를 버|푸소세활f 51장))(종려나뒤활f 60징)) 

〈힐럴루O~충찬 82장》 

• 특빠부실(선교관 1증， 작은 방0"'3서 1 ， 큰 방:4"'7서1)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와 같 
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저11교육관 1증， 3서| 이하) 및 베다니휠본당 1증증， 8얽 

이생을 이용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량 
안내부의 모든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로반내부의 지시에 따라 교효1 .주차E때| 하십시오. 교호| 주변 도로 

에 주차 시 주정차위반으로 범직급이 부과되거나견인될 수 있습니다. 

언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175 유희상 13 1193 윤준필 대학부 22 박연호 

1176 류기헌 통신반 12 곽숙딘 1194 홍탁성 23 

1177 엄혜정 통신반 3 fl 二20f 1195 이연흥 적응반 22 박순호 

1178 이민성 사랑부 8 이선옥 1196 김정헌 23 

1179 신정연 중등부 17 김소울 1197 홍혜나 23 

1180 전진영 적응반 18 1198 이수경 대학부 21 김종녀 

1181 김정해 앙육반 18 흥앙례 1199 차춘자 에바다부 25 엄세현 

11 82 손은주 앙육반 24 한만교 1200 홍혜민 23 

1183 최가영 적응반 22 1201 전숙자 에바다부 25 박인기 

1184 김혜연 적응반 8 1202 이기현 앙육반 13 

1185 박지윤 양육반 12 이현자 1203 박정숙 앙육반 22 이영숙 

1186 김미애 앙육반 12 이지영 1204 앙윤정 앙육반 13 

1187 박진우 초등1부 12 이지영 1205 이나경 적응반 10 김선영 

1188 주은영 통신반 8 ?다”「Et 1: 1206 이소연 적응반 4 이지연 

1189 김지영 앙육반 2 이민복 1207 김민규 영아부 12 

1190 김영미 앙육반 13 유복심 1208 문정본 영아부 18 

1191 차은비 유아부 13 정복순 1209 강민석 영아부 12 

1192 이미현 적응반 16 1210 이서현 영아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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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남 녀 진도회장전체월례회 
일시 24일(다음 주일)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훌혼 

1 서동혁 군(서정남 집사 박정혜 집사의 아 
들， 9교구)과 김건희 앙(김철봉 성도 이명 
숙 성도의 딸， 타교) / 23일(토) 11:00 충현 
교회 갈릴리훌 

2 김진형 군(김춘광 안수집사 ‘ 김인숙 집사 
의 아들， 14교구)과 박시현 앙(박부규 씨 · 
장인순 씨의 딸， 22교구) 123일(토) 13:00 
충현교회갈렬리흘 

3 김형절 군(김남성 집사 강 순 권사의 아 
들; 14교구)과 김은진 앙(김진찬 씨 고옥 
순 씨의 딸， 11교구) / 23일(토) 18:00 그핸 
드 앵버서더 서울 2충 그랜드룸 

풍면기도원 혹탁직원 모짙 

1.모 집 부 문 식당주방에서 일하실 분 
(여자세례교인) 

Vil 줄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딩회장 추천서(타교인) 

3，서류제줄저 깅남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사무국 
'Il' 552-없이뼈00) 

18 (월u 19 (화) 

쭈~4시 기도피 

일시 ’매주일 16:00 

장소 길빌리흘 

대 상 . 전교인 전도위원회 3지회 주력 

(3 7 ' 12 16 20 24교구) 

선교위원회 선교준비팀 및 기도후원자 

션교언어 훈련 

일시，매주일 15:00 

장소 재교육관 405화내몽골) 

4c6호l방글라더|새 410회동일레01시애 

504회우크己에나)!뼈회버E냄 

500호l랴오쇠 fJJij회킴보디O f) 

주깐종현 

교피소석 

2010넌 저13차 혐지기훌련 

주저1 : 구속자의 기도(요 17:24) 
일시 : 10월 22일(금) 저녁 7시 

대상:모든성도 

2010년도 지15차 악습 및 셰례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자。-λL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자。-AL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10월 17일 15:()()-15:50 (김운창목사) 3(Y')호 (이순식목사) 304호 (하형욱목사) 301호 

(오늘)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16’40 장소 장소 

10월 24일 
찬앙예배 

성인학습 세려|식(찬양예배，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릴리훌) 

(다음주일) 오후 4시 30분까지 업실 바랑 세례식 오후 2시 %분까지 입실 바람 

새벽기도회 (10/18 - 10/24 ) 

20 (수) 21 (목) 22 (금) 23 (토) I 24 (주일) 

야뭘 충현 기도의 창 
“내비 주신 냐의 영광을 

그들로 호배 하서 "11 률 원하용냐ÞJ다” 

제 1120호 

띠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 
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a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밍바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 
로시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7fl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1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 
교λ까되게하소서. 

이광현/박건일 안치원/조성수 양재웅/김종훈 김익환/김희동 김정훈/최문실 박용현/김정연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시용되 
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괜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쟁납골시설) 
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 :찌가 되게 하소서. 

마 3:13-17 마 4:1 ‘ 1 1 미 4‘ 12 ‘ 17 미 4:18-25 마 5:1-12 마 5:13-20 

예배 담당 (10/20 - 10/24 )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 

날짜 Ojl 배 서~ Jil 사회 기도 치'-' 야 ιJ .륜휠I를J뭔톨깥l 

10/20 
수요 I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가?(고후 5:16-21ì 김성관 목사 박지훈 박숙희 우리 주 십X까(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행 4:13-22) 배광영 목사 김성관 유재진 나의 죄를 정케 하사(실로암 찬양대) 
* 1용호따엉g *1 성수대교앙잉 

~~현역 • 

10/ 22 청지7]훈련 구속자의 기도(요 17:24) 김성관 목사 유재진 이성섭 놀라우선 은혜(연합찬양대 · 오케스트라) 

주일 I 제자 베드로(녹 22:60-62) 이순식 목사 황의연 정태똥 〈예배전찬앙〉 

주일 II 제자 베드로(녹 22:60-62) 안치원 목사 하종철 양기수 주의곁에있을때외/플룻앙상블 

10/24 
'T<)J m띠 제자 베드로(녹 22:60-62) 김성관 목사 기니그L 여 o 이창희 만유의 주재 외 / 할렐루야 지1]2혼생중창단 

주일 W 제자 베드로(녹 22:60-62) 탁정헌 목사 이재현 윤석민 우리는 주닝을 늘 배반하나 외 / 클라리넷 강혜경 (ö~멘 오케스트라) 

l e푸혼영영 
영융진m국 · 

바이더째이 e l 

주일 V 제자 베드로(녹 22:60-62) 유재진 목사 강호생 이성해 오 신실하신 주 외 /소프라노 전하여11， 양해원(예본 찬양대) .히니용g 

주일찬양 구원을 찬양하자(벤전 1:10- 12) 김생관 목사 이광현 고제송 피아노 6중주 / 국내외국인선교부 /12교구 
에에린로 -.f흐J~앵역 

예배 및 집회 안내 (짧 02-552-8200) 기도원집회 안내 (홈 031-766-5425) [ 섬 기·는 분·들 >
구분 시 간 

오전 7 :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교육관 207호 

초둥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동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동부 오전 10:30 갈릴리흘 

고동부 오전 11:00 지1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저11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장소 

본당 

본당 

보」 다 U 

보」 다 U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구분 시간 차 량 

O오전 9:40 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 (9:50 남부과/，10:20 0땀역 경유) 

@요전 9:50 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III 부예배는영어，중국어1 일본어및수 

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링카어1 중국어1 
몽결어， 러시O뻐， 킴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로동시통역팅니다 

않JJta없JS 1TiJlSl:lItrS i1 Er뺑\atese，뼈)!ßlOO <rd영1 
벼~￥ <re a.æJe 하 IheEiEMn O뼈<W뼈~ 앓Væ， 

<rdSri 때i<an， Oí'ese, Mcrgæl, A..5sil1, 않rIXXii1 <rd 
h:I:re5i:n <re ahJ a빼bIe at Ihe o'e 0뼈<W뼈ψ앓væ 

구 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30 처11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 15 갈릴 라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충 

(긍)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 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j 

낸점장애인햄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l 

.위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부목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명옥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김성헌 
기획위원 감사위원징 옹시위원 재정위원 제2교구위원징 신교위원회 21교구 교구 20교구 4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영성 김성호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박인기 
제2교육위원징 행정위원징 18교구장 외선부징 5교구징 10교구 15교구 7교구 여교구 에빠부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양태선 유재진 
새빡등록실부장 제1교구징 건축위원 진도위원장 3교구징 8교구 2교구 주간충현 17교구 3교구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유현철 이광현 이순식 이재현 이회식 
예배위원 대회부징 동산부징 엉이부징 9교구징 대학부 16교구 18교구 6교구 12교구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노광헌 장지원 정민권 최성득 탁정헌 하종철 
16.교댐 당회!헤기 때뼈부징 짧1부집 13.교구 14.교구 11교구 9교구 5교구 

노은영 류기명 문효식 박광식 박덕양 하형욱 황의연 
예배위원 14교구징 유Of부장 초등1부징 시설영신부징 23교구 22교구 

박상대 박성명 박홍규 배훈식 백봉선 
g교구징 씨가즉S멀부장 봉Af위원징 봉Af위원 째정위원 • 여전도사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신상수 안통현 강덕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때정위원 기획위원징 선교위원 19.교구징 쟁3부징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오순도 원웅철 김정 연 검젓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제1교구위원징 제1교뿜원징 진도위원 7뽑뿔뱀징 선교위원장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양교구 
유상태 윤석민 윤해균 이계인 이달옥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옥미자 윤인숙 
퇴비부정 예배위원 고등부징 진도위원 유지부장 13.교구 대혁부 정년2부 9교구 6교구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이상해 이성섭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임태주 
중등부징 칭년1부징 정년2부징 13교구징 옹사위원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17교구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이태식 이호일 장혜구 전은회 정원입 최문실 홍순애 
6교램 옹써원 선교위원 11교구징 기도원김 19.교구 7교구 23교구 12교구 5교구 
이 훈 엄창식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황순란 
재정위원장 초중도서실부징 긴촬{원징 g엔2부징 15.교구징 21교구 

전초등계2부식장 전 20.교은구배징 전 재정홍위원렬 정 24교선구현징 정 낌창구수징 • 시료 i부지도 {)범식 - 오|선부지도 나기태 

애정3교청얽길{원장 정 4교태구정동 조 예8종l위원환정 조 8교중구영민 O 지앤규진잉때성징 - 전임지휘자 김숭희 김진협 
진학래 진홍용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 
영징위원 딩회서기 진앙위원징 예배위원 실로임진웹장 l 전임연-，-자 장연회 한경숙 
최세진 최윤덕 추병창 함철주 황의만 • 선 교 AI 스 n 한 

S빠옐친g때정 23.교구장 10교구장 17교구장 12교구장 r 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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